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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팀을 하나로 묶는다 

리더십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개인이나 조직의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번 소그룹 네트워크에서는 ｢리더를 위한 매일의 약속｣(존 맥스웰, 국제제자훈련원)에 실린 ‘신뢰는 팀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글을 통해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27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함께 성장하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각 팀원들의 독특한 자질을 인식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그것은 팀 ‘적합성(fit)’을 계발시킵니다. 

훌륭한 팀 적합성에 대한 문제는, 파트너십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팀원은 다른 팀원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팀에 대한 공헌을 희망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공헌을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신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존하게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대신 서로 보완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팀원에게 부끄러움이나 교묘한 속임수 없이, “당신이 계속, 이 과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업 수행에 보다 적합한 사람은 나보다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신뢰는 팀원들로 하여금, 중요하게 인식하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나의 팀을 이루어 일하게 합니다. 

소그룹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 자질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리더는 결코 혼자 앞서 뛰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원을 돌아보고 전체가 함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끌 때 중요한 요소가 신뢰입니다. 특히 소그룹에서 신뢰는 더욱 중요합니다. 리더와 구성원 사이 그리고 구성원 간에 신뢰가 없다면 그 소그룹은 더 이상 소그룹이 줄 수 있는 유익은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일 뿐입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어떤 특정 기술이나 한번의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교제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에게 있어 신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질입니다. 리더십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커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신뢰를 깰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신뢰의 소중함을 아는 리더가 지혜로운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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